


예 배 순 서예 배 순 서예 배 순 서

인도 : 맡은이

신앙고백 -------------- 사도신경 -------------- 다같이

찬    송 ---------- 301장(통 460장) ---------- 다같이

기    도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가족대표

성경봉독 ----------- 시편 100:1-5 ------------ 인도자

말    씀 -------- 하나님께 감사합시다! -------- 인도자

기    도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인도자

찬    송 ---------- 559장(통 305장) ---------- 다같이

주기도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다같이

하나님께 감사합시다!

  추석은 한해의 결실을 통한 기쁨과 감사 속에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고

유의 명절입니다. 올 한해도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, 

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

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

1.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(2절).

 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. 그런데, 

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

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. 그래서 

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

코로나19로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

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 앞에 나아와 교회에서 

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.  

2.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(3절).

 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님의 

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아름답게 빚어 가십니다. 솔로몬도 ‘사람이 마음

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’(잠

16:9)이라고 고백했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인도

해 가시는 선한 목자되심에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. 

3. 하나님의 인자하신 영원한 사랑에 감사합시다(5절).

 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'인자하심'은 히브리어로 '헤세드'라고 합니다.

'헤세드'는 친절, 자비, 자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종합해보면 이 말

은 사랑입니다. 이 땅에서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우리 하나

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. 그 사랑을 경험했던 바울은 ‘누가 우리를 그리

스도의 사랑에서 끊이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

위험이나 칼이랴!’(롬8:35)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영

원히 사랑하십니다.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.

 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

습니다.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믿으며 경외하는 가정에게 

주시는 복이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.


